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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‘심각’단계로 휴업 연장에 따른 초등긴급돌봄에 

“돌봄전담사, 방역지원 활동에 최선 다해“

□ 코로나19 ‘심각’단계로 학교의 휴업이 추가 연기되고 긴급돌봄 운영시간도 오후 7

시로 연장 됨에 따라 학부모를 상대로 3차 수요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.

교육부 홈페이지에는 코로나19 대응, 아이돌봄 어려움 덜어드리겠습니다. 라는 제  

목으로 범부처간 긴급돌봄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안내되고 있다. 이에 따라 본 연  

합회에서도 정부의 정례브리핑과 뉴스, 교육당국의 발표문에 촉각을 세우며 돌봄  

교실 방역지원현황등 현장의견 수렴에 집중하고 있다.

□ 초유의 긴급돌봄이 이어지면서 3월10일 현재 하루 확진자가 100명대로 떨어져 다

행이긴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긴급돌봄 현장에선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

없는 상황이다.

□ 본 연합회 전국지회인 서울, 부산, 인천, 울산, 대전,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불가피

하게 긴급돌봄에 보낼 수 밖에 없는 학부모의 입장을 더 생각하자는 의견이 모아

져 어려움을 다함께 잘 극복해 보자는 다짐이 이어졌다. “돌봄교실 현장 전문가는 

바로 우리다!” 라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본 연

합회 자체 개발자료인 안전예방과 놀이활동 프로그램등을 활용하고 각각의 운영에

서 쌓인 노하우를 공유하며 긴급돌봄 중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.

□ 학생들이 사용할 교구를 하나하나 일일이 닦고 소독하고 말리는 등으로 철저히 점

검하고 있으며, 학생 등교시 발열체크 실시와 입실, 학생이 돌봄교실에 머무는 동

안 손 소독제 사용과 하루 두 세 번 발열체크를 실시하여 일지에 기록, 손 씻기와 

돌봄참여 학생 간 일정간격 거리두기를 유지하게 하며 다양한 교구재를 활용한 개

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급 간식 시간에도 촉각을 세워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. 현

재, 긴급돌봄에 지원되는 방역물품은 교실소독제와 학생용 마스크등 점차 안정적으

로 지원되는 상황이지만 교사용 마스크는 여전히 지급되지 않아 아쉬운 상황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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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“코로나19 확진자가 돌봄교실에서 발생할 시, 이는 3차 4차 걷잡을 수 없는 피해

로 이어질텐데 돌봄교실도 학교휴교와 함께 2주 정도 딱 멈춘다면 좋겠지만 그럴 

수 없는 상황에 최대한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생이 안전한 돌

봄교실을 만들어 가자고 나선데에는 “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학교 휴교령이 내려지

는 경우 이전에도 그랬듯이 어차피 우리는 해야하는 상황이다” 라는 자조섞인 목

소리도 한숨처럼 깊게 자리하고 있다.


